
2023학년도 2학기 

「동아시아문화학과 지역주민 연계 실천 프로그램」성과보고서

 담당교수 글로컬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개(지도교수 손승회)

참여자 박외숙,박장효,여경미,조선영,허재수,안성희

활동 목표

-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동아시아 인문 강연회 개최

-학교와 시민이 함께하는 글로컬 프로그램으로 강연회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며

동아시아학을 홍보한다.

-지역 시민들이 동아시아의 개념과 문화를 이해하고 중국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

적 소양을 넓힌다.

-문혁에 대한 이해와 일반시민의 인식 조사 및 변화를 알아보고 현재 중국의 인

식에 대한 변화를 제고한다.

활동 내용

1.지역민과 함께하는 동아시아 인문학 강연

    주제: ‘중국 문화대혁명’과 오늘날 중국에 대한 이해‘

2.일시:12월 4일, 10:00-12:00/ 제2인문관 102호/ 지역민 15명 외 대학원생 참석

3.강연내용

 -중국 문화대혁명에 대한 이해와 고찰(강사 박외숙)

  마오와 문화대혁명 그리고 주변 인물에 대해

  오늘날 문혁을 바라보는 시각을 중심으로 강연

 -영화로 본 문화대혁명(영화: 인생 등 다수 작품)

  문혁 시기 대표문학 작품과 활동작가 및 특징에 대한 강연(강사 여경미)

 -오늘날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(강사 박장효)

   한국적 인종주의 혐중과 혐한에 대해 강연

 -문혁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및 비교(조선영, 안성희, 허재수)

   설문지를 통해 문혁에 대한 강연 전과 후 인식의 변화 조사, 평가

활동 성과

-대학원생들의 교수와 연구 내용을 인문학 강연 형태로 접근하여 지역민이 이해

하기 쉽게 다가갔다.

-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실천적으로 다가가며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

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.

-지역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제고하고 동아시아학의 홍보와 이해를 넓힐 수 있었

다.

개선점

-사용장소의 시간제한으로 충분한 강연시간 확보가 어려웠다.

-홍보 공간 부족으로 인문학강연 홍보가 부족하였다. 이로인해 다양한 수강 인원

의 확보가 관건이었다.

-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.(유관기관과 협업이 필요함)

-학기당 1회, 혹은 계절별 1회로 가칭 ‘동아시아학 시민 스쿨’로 정례화하는 방안 

검토 필요. 





활동사진

  




